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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남부 지방에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주 금요일 오전까지 강수 예보가 없던 서울에 주말 사이

비가 내렸다. 다만 기상청은 이 비는 장맛비가 아니며, 중부 지방 장마는 빠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봤다. 예기치 못한 비 소

식으로 불볕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인 나날이 이어지며 후덥지근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선선한 여름 비가 내리는 지난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세병공원에서 시민들이 우산으로 비를 피하며 길을 지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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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남부 지방에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주 금요일 오전까지 강수 예보가 없던 서울에 주말 사이

비가 내렸다. 다만 기상청은 이 비는 장맛비가 아니며, 중부 지방 장마는 빠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봤다.

예기치 못한 비 소식으로 불볕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인 나날이 이어지며 후덥지근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주말(22~23일) 서울에는 각각 16.5㎜, 5.1㎜ 비가 내렸다. 같은 기간 평택 80㎜를 비롯해 용인(처인역삼) 75.5㎜,

화성(향남) 74.0㎜ 등 수도권 남부에도 적지 않은 양의 빗줄기가 쏟아졌다.

갑자기 내린 비에 시민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내비쳤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되는 것이냔 물음이

제기됐다. 



이에 기상청은 주말 사이 내린 비는 장맛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은 2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남부 지방의 경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지난 22일 장마가 시작됐고,

오는 26일에서 2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부 지방의 경우, 지난 주말 내린 비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린 비라

장마의 시작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오는 29일에서 30일 사이 정체전선이 북상하겠다. 그때도 지난 22일 남부지방과 마찬가지로 저기압의 발달에 의

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확실해 조금 더 관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말 사이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며 강한 햇볕으로 인한 불볕더위는 잠깐이나마 주춤하겠다. 

공 예보 분석관은 "현재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많이 내려와 있다"며 "오는 25일과 26일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등 기

온이 많이 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25일과 26일 오후엔 하늘이 맑아지며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올라가겠다"면서도 "최근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자리

잡고 있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하늘을 채우고 있어 기온이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습한 남부 지방의 경우, 기온이 중부 지방보단 다소 높을 수 있다. 다만 낮 최고기온이 30도 내외로 유지

돼 지난주처럼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수준의 무더위가 찾아오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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